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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마라 (2012) 백지연, 김용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계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음. 2019년에 읽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직업을 대는 경우가 허다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떻게 살고 싶으
냐’고 물어보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는 표정이 되돌아온다.” (P. 97)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 101) 

“세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P. 114) 다트머스대학교 취임 연설 중. 
“공부만 한 소위 ‘공부벌레’는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지한 학업에 대
한 열정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심오한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을 원합니다. (...) 한국의 부모
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
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116) 
“인재는 링크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접점이 되는 사람이다.” (P. 118) 
“김용은 어머니로부터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
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이었다. “‘마틴 루터 킹, 간디, 워싱턴을 생각해봐라, 세상에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마음을 열고 사고를 넓혀라.’ ‘좋은 책을 읽어라.’ 어머니는 다른 어머
니들과는 좀 달랐어요. ‘열심히 공부해라’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넌 누구냐?’ ‘세상
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세상에 좋은 게 뭐냐?’ ‘누가 가장 위대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P. 146) 

“글쓰기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 ‘글쓰기는 쉽다. 혈관을 열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된
다.’고요. 글쓰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글쓰기도 향상
시킬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과학부에 하나만 건의한다면 글쓰기 교육에 정말 집중하시라는 거
에요.” (P. 184) 
“글을 잘 쓰려면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P. 185)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운동을 하면서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운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생활습
관 말입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운동할 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P. 202) 
“예술교육은 예술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신경 연결망을 발달시킨다. 
“예술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어떤 문제를 볼 때 두뇌의 여러 부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P. 204) 

“저에게 성공이란 전에도 말했듯이, 이곳에 누군가가 되고자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일을 하기보
다는 나의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스스로 이 일에서 물러날 겁니다. 이런 일(총장직)은 엄청
난 압력과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지위를 누리는 마음을 갖기 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직업이니까요.” (P. 226) 
“또 한 가지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건 훨씬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영역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정말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좋은 리
더인지 좋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등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정말 어렵죠.” 
(P. 227) 
“저에게 성공이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마침내 나이
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P. 228)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견했다.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을 살고, 미래를 대비하여 자녀를 교육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 지위와 직업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수단으로만 삼는 삶으로.
예술, 글쓰기, 운동을 접하게 하고, 가르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나와 자녀를 훈련하기.


